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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서울시는 지난 2월 6일 가지안테프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.8의

강진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튀르키예 국민을 돕기 위해 30만 달러

(한화 약 3억6천만 원)을 지원한다.

□ 서울시는 국제적 책임 강화, 외국정부의 긴급재난 구호를 위한 대

외협력기금에서 매년 긴급구호 예산을 편성해(대외협력기금 국제협

력계정) 재난당한 외국 시민과 지방 정부를 위해 지원해오고 있다.

○ 서울시 해외도시 구호 현황 : ’18년 10월 인도네시아 지진(10만

달러), ’18년 8월 라오스 댐 붕괴(5만 달러), ’17년 9월 멕시코

지진(5만 달러), '08년 5월 중국 사천성 지진(30만 달러) 등 지원

□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 시민을 대표해 “갑작스러운 강진으로 많은

인명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으며 고통받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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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, 튀르키예 강진 피해 복구에 30만 달러 지원

- 2월 6일 발생한 강진으로 피해 입은 튀르키예에 30만달러 지원

- 오세훈 시장,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에 위로서한과 함께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마음 전해

- 시, 튀르키예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 관심과 지원할 것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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튀르키예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와 격려의 마음을 전한다.”고 밝히며,

“서울시는 국제사회와 함께 튀르키예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가능한

지원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□ 한편, 서울시는 튀르키예의 수도인 앙카라시와 자매결연(’71)을 체결

하고 여의도에 ‘앙카라 공원(1977)’을 조성하는 등 긴밀한 관계이며,

경제 중심지인 이스탄불과도 우호협력 협약(’05) 체결 후 활발한 교류

활동을 이어오고 있다.


